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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가장의 부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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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가정의 부채가 역사상 최고치에 이르렀습니다. 2017년 3월 말 현재로 미국 가정의 총 부채는 $12.73조 (12조7,300억원)입니다.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전 최고치인 2008년 제 3분기에 기록한 $12.68 (12조6,800억원) 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. 이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는 가정의 주택융자인 $8.63조이고 대학생들의 수업료 융자 빚이 $1.34조 이며 자동차 융자 부채가 그 다음으로 $7640억, 그리고 주택을 저당하여 빌린 $4560억입니다.

대학자금 부채가 문제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. 부채 중 약 4.8%는 적시에 분할 금을 내지 못한 상태인데 학자금 분할 상환금은 총액의 11%가 90일 이상이 적시에 분할 금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적시에 전체적 분할 금을 상환 못 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. 인구 개인당 부채액수는 캘리포니아가 평균 $7,650로 최고입니다.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의 개인 당 주택융자 부채 액은 미국 전국 평균치인 $53,250을 초월했습니다.
총 부채 액은 2008년의 경제불황 때 시작하여 2013년에 이르기까지 14%증가했습니다. 가구당의 부채는 2008년에 국민 총 생산량의 85%였지만 현재는 63%입니다. 그래서 경제력 신장에 비할 때 미국의 가계부채가 위험수준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렇지만 쉬운 융자와 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신용등급 판정이 오래 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.  가구의 부채 액이 증가하면서 주식시장에 막대한 돈이 유입되고 있는대 이런 경향이 국가부채 액을 부채질하여 국가의 채무가 $20조에 접하고 있습니다. 즉 미국국민들이 돈을 빌리는 데에 좀더 신중해야 할 교훈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염려하는 경제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. 신용 카드 부채를 보겠습니다. 미국 국민 가구당 평균 $16,061의 신용카드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. 이 액수는 최고 치에 이렀던 2008년과 거의 비슷합니다. 가구당 평균부채는 주택융자를 포함해서 평균 $113,529인데 이 액수가 2002년 에는 $88063였습니다. 2003년 이후 의료비가 57% 상승했고 음식 비용이 36%, 주택비용은 32% 증가했습니다. 가구 수지의 불균형을 메꾸기 위하여 미국가구는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합니다. 신용카드의 평균 이자율은 18.76%인데 이는 가구당 평균 신용카드의 이자로만 연간 $1,292를 지불합니다. 미국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이 느린 점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은 긍정적인 추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. 어떤 상황에서라도 근검보다 건전한 재정태도는 없다고 하겠습니다.  끝 
